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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인공지능으로 더 똑똑해진 안전관리

-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 위험 상황 감지 인공지능 서

비스를 활용한 안전관리 통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연말부터 제공한다.

  그동안 행복청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연령층이 함께하는 

체육·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의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해 왔다.

  이번에 도입된 ‘소리 기반 위험상황 감지설비’는 탈의실, 화장실 등 씨씨

티비를 설치할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 소리(깨짐, 비명, 도움 요청 등)를 

통해 실시간 위험을 감지·분석하는 예측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헬스클럽에 설치된 ‘쓰러짐(위험 상황) 감지 장비’는 수집되는 영

상을 분석, 이용자가 설정시간(20초) 동안 쓰러져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으

로 인식하여 즉시 알려준다.

  이 외에도 전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영장과 탈의실에 ‘무감전 

설비’를 적용하여 전기고장(침수, 지락, 누전) 발생시 누설전류를 제한(5㎃)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명과 기기

를 보호하게 된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체육관 이용자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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